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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독서가 자기효능감과 다문화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교육고용패널 II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관심변인인 

독서와 자기효능감, 다문화수용성의 성장궤적을 분석하고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세 변인간의 영향관계를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독서량과 자기효능감, 다문화

수용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독서량의 초기값은 자기효능감과 다문화수용성 

초기값과 정(+)적 영향 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독서량 초기값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다문화수용성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주제어: 독서량, 자기효능감, 다문화수용성, 한국교육고용패널, 이차자료분석, 잠재성장모형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reading on self-efficacy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The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nel II data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rough analyzing the data with latent growth model, the growth trajectories 

for reading, self-efficacy,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were identifie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ree variances were analyzed using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As results, 

reading books, self-efficacy,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were decreased, as times go by. Next, 

the intercept of reading was postively related with self-efficacy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Finally, self-efficacy mediated between the intercept of reading and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it’s statistically significant.

KEYWORDS : The Amount of Reading, Self-efficacy, Acceptance of Multi-culture,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Secondary Data Analysis, Latent Growt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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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외국인주민의 수는 213만여 명이다. 코로나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외국인주민의 수가 상승했지만 코로나 이후 감소추세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주민은 전체의 4%를 차지하고 있다.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체류외국인 통계에서 외국인 

유학생 수는 국내 코로나 제한이 완화되면서 2021년도에는 전년 대비 6.7% 증가한 163,699명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2021년 기준으로 169천여 명

으로 집계가 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국적도 중국(42.9%), 베트남(10.7%), 태국(8%), 미국(7.2%), 

우즈베키스탄(3.4%)으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주민이 거주한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이슈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것 중의 하나는 다른 문화를 수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다문화수용성의 

수준이다. 높은 다문화수용성 수준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정서적 공감, 실천적 행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김미진, 2010).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자기효능감이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이다

(이용순, 2010; 최성보, 임지은, 주현준, 2011; Li & Gasser, 2005).

자기효능감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성공경험이나 타인의 성공경험의 관찰, 즉 간접경

험을 통해 획득가능하다(Bandura, 1977). 따라서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독서라는 점에서 다문화사회에 독서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VR이나 AR 등의 정보기술의 발달로 독서 경험의 효과는 더욱 극적으로 

바뀌었고 이를 통해 다른 문화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독서는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고 이는 다문화수용성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독서는 학습능력(김혜진, 염명숙, 2014), 학업성취도(정예화, 정제영, 2017) 향상에 도움이 된다

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권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국민독서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0) 결과, 

국민들의 독서량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독서를 하도록 유인하는 요인이 무엇

인지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다문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서비스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프로그램 분석(안인자, 박미영, 2011), 다문화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인식연구(오해연, 김기영, 2014), 다문화자료 입수(조용완, 2008) 등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를 위한 장서, 그 인식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독서와 

관련하여 문헌정보학계에서는 주로 치료의 한 방법으로 독서치료가 제안되었고 노인을 위한 독서

치료(조은주, 장혜란, 2010), 대학생 자아형성에서 겪는 스트레스 치료(구연배, 2007) 등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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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행되었다. 또한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독서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서 소외계층 아동에게 미

치는 영향을 분석(이연옥, 노영주, 2012)하거나 독서토론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안인자, 

윤석윤, 2013) 등이 진행되었다. 이렇듯 문헌정보학계에서 다문화와 독서에 대한 연구는 함께 

다루어지지 않은 분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서와 자기효능감, 다문화수용성의 관계를 분석하고 다문화사회에서 독서가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관계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4년 동안 추적 관찰한 한국교육고용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종단데이터는 특정 한 

시점에서만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횡단 데이터와 다르게 여러 시점에서 동일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라는 점에서 시간에 따른 관심변수의 변화를 알 수 있다. 한 시점에서의 독서의 효과가 

아닌 독서량의 변화에 따라 자기효능감과 다문화수용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Ⅱ. 선행연구 분석

1.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독서의 행태는 독자의 인구학적인 특성에 따라, 독자가 

처한 사회․문화․경제적인 환경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먼저 인구학적인 특성 중의 하나로 

성별에 따른 독서량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독서량이 많다는 연구결과가 있다(Van Rees, 

Vermunt, & Verboord, 1999). 그러나 국민독서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0)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독서하는 비율은 높은 반면에, 남성이 여성에 비해 독서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서량에 따라 집단별로 구분했을 때 독서량이 많은 집단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이용관, 2021). 학력이 높을수록 독서량이 증가(Smith, 1990)하고 기혼자에 

비해 미혼자의 독서량이 많은 것(Filimon, 2019)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경제적인 자원의 여부

에 따라 독서실태 연구 결과(이용관, 2021)는 독서량이 적은 이용자들에게는 사회관계망이나 문화자원 

등이 영향을 미치지만 독서량이 많은 이용자들에게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주고 있다. 

독서 환경 또한 학생들이 독서를 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독서 환경의 하나로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 유무에 따른 독서생활 차이에 대한 연구 결과, 사서교사가 있는 경우에 

학생들의 독서시간이 많고 대출권수가 많았으며 DLS 이용경험과 사서에게 도움을 받는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주현, 변우열, 2018). 학교도서관의 편리한 시설과 장서 만족이 독서교육의 

수준을 올리고 이는 독서경험과 독서교육의 효과로 나타났다(김성준, 2014). 이 외에도 자료구입비가 

도서관 이용자의 대출건수 감소를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박성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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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서의 효과

독서는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독서의 기능과 효과는 많은 연구에서 언급

되고 있다. 독서는 자기 성찰, 교양형성, 인지적 도구 개발 측면에서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방안

(정옥년, 2018)이 될 수 있으며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Lysaker & Tonge, 2013)가 된다.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관계중심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이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역량이 높게 나타났다(이미숙, 정옥년, 2022). 독서는 또한 청소년들

의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정아, 2011). 독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직무 관련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노경, 2022).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성을 매개로 독서는 직무열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내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독서는 본 연구의 관심 주제 중의 하나인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박혜숙, 2014)에서 독서시간은 다문화수용성에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지역 인식, 공동체 

의식, 다문화 수용으로 구성된 시민의식과 여가 시간의 매체활용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채수은, 

2014)에서도 확인된다. 해당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컴퓨터 활용과 TV/비디오 시청 등의 매체 

활용은 시민의식 관련 구인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독서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독서가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셀프리더십과 자기조절 학습

능력, 특히 동기변인과 학습전략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진, 염명숙, 

2014). 한국교육고용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김영식, 김민석, 이길재, 2019)는 독서를 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독서량이 많은 학생이 적은 학생보다, 독서 태도가 좋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도와 진로성숙도, 다문화수용성, 자기효능감을 가진다

는 점을 밝히고 있다. 패널 데이터를 활용했지만 2016년 한 해의 데이터만을 이용한 횡단 데이터

라는 점에서 종단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실제로 서울교육종단

연구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정예화, 정제영, 2017)는 독서가 학업성취도와 항상 긍정적으로 작용

하는 것은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초등학교 학생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중학교 학생들

에게서는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국어성적에는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만 다른 과목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시점의 데이터를 

이용한 종단연구는 변화에 초점을 맞춘 분석으로 변화의 실체적 의미에 다가갈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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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목표를 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과 신념으로 

정의된다(Bandura, 1977).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효과적

이라는 점에서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된다.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성공경험, 대리적 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이고 정서적 상태를 언급하고 있다. 이들 요인 

중에서 성공경험이 자기효능감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다음으로 대리적 경험이 중요한 요인

으로 나타났다(Bandura, 1977). 직접 성공을 경험하는 것과 함께 대리적으로 성공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 예를 들면 독서를 통해 성공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도 자기효능감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중요하다고 느끼는 정도라는 점에서 삶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청소년기 행복감을 높여준다(김청송, 

2018). 또한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있어서 학업 및 진로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이숙정, 유지현, 2008)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이 대학생활 적응이 높았으며 

학업 및 진로 스트레스는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대학생활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 적응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분석한 연구(이지연, 2013)에서 진로결정에 있어서의 자기효능감이 부모의 지지와 진로태도 

성숙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문화적 적응과 수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자기효능감은 다문화사회

에서 요구되는 자질 중의 하나이다(Li & Gasser, 2005). 청소년기의 자기효능감과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연구(이용순, 2010; 최성보, 임지은, 주현준, 2011)에서 두 변인 간의 정적인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이 다문화수용성에 있어서 높다는 것으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통한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4. 다문화수용성

외국인 주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단일 민족 중심의 한국 사회는 점차 다문화사회로 이행되어가

고 있다.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은 기존 단일 문화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

하고 이에 대한 해결이 현대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자신과 출신지가 다르거나 문화적 

배경, 인종, 언어, 종교 등이 다른 사람과 자신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다양성을 받아들이는”(장인실, 

김명희, 2011) 다문화수용성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자질 중의 하나이다. 

다문화수용성은 단순히 다른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행동적 

실천을 요구하는 개념이다(김미진, 2010). 따라서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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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에서의 다문화 양육태도(이혜진, 장인실, 2010, 

학교나 교육기관 같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문화 교육경험(이혜진, 장인실, 2010; 하경애, 2010)

과 다문화 관련 다양한 미디어의 접촉(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등이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어떤 한 요인이 다문화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아닌 

학교와 가정은 물론, 청소년들이 마주하는 환경에서 다문화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5. 선행연구 분석에 대한 소결

다문화 사회로 변해 가는 상황에서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다문화수용성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고 이해는 앎과 경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독서가 중요하다. 독서가 제공

하는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경험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보다 수용적인 자세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자기효능감은 그 

효과를 증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 즉, 독서를 통해 자기효능감과 다문화수용성

을 증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독서를 더 잘 할 수 있을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주변 환경, 특히 도서관 환경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언급한 요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파편적인 분석보다는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독서와 개인의 역량이 일시적인 현상처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변화해간다는 점에서 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론
 

1. 연구문제

독서와 자기효능감, 다문화수용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네 개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독서량, 자기효능감, 다문화수용성은 어떤 성장궤적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사서교사 유무, 장서수, 일인당 장서수, 자료구입비, 일인당 자료구입비, 성별은 독서량 

성장궤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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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 독서량, 자기효능감, 다문화수용성 수준의 초기값과 변화율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독서량의 초기값 또는 변화율이 자기효능감의 초기값 또는 변화율을 매개로 다문화

수용성 수준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대상

연구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II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의 데이터를 사용했다. 한국교육고용패널 데이터는 교육과 노동

시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로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담임, 가정의 배경을 

조사함으로써 다면적으로 학생의 성장을 조사한 자료이다. 동일한 응답자에게 매년 동일한 질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응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할 수 있다. 수집된 

데이터에는 학생의 학교생활, 학습 및 사교육, 가정생활, 여가생활, 현장체험 및 현장실습, 진로계획 

및 직업의식, 건강, 개인적 특성 등으로 매우 폭넓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들 데이터 중에서 

본 연구는 학교도서관 현황, 성별, 독서량, 자기효능감, 다문화수용성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 시작년도인 2016년 참여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총 10,558명이었다. 이들 중에서 독서량에 

대한 질문에 ‘잘 모름’ 혹은 ‘책을 읽은 적이 없음’으로 응답하거나 응답 자체를 거부한 학생 1,687명을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이후 동일한 방법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데이터에서 독서량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데이터를 삭제하였다. 4년의 연구기간을 통해 총 8,054명이 제외되었으며 4년 동안의 

독서량을 포함하는 2,504명만을 1차적으로 추출하였다. 

그러나 1차로 추출한 연구 대상 데이터는 <그림 1>이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분포에 있어서 

<그림 1> 2016년 월평균 독서량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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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분포를 방해하는 이상치가 존재한다. 이상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Tukey가 1977년 제안한 사분

위수를 바탕으로 하한치와 상한치를 설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Tukey의 방식에 따라 2016년 

데이터의 이상치를 구한 결과 ‘6’ 이상의 값이 이상치라는 결과를 얻었다. 동일한 방법으로 2017년부터 

2019년 데이터에 적용하여 이상치를 구한 결과 대체로 ‘4’ 이상의 값을 이상치로 제시하고 있었다. 

정규성 가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응답자 수를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2019년 데이터에서도 이상치 기준을 ‘6’으로 설정하였다. 이상치 분석결과, 264명의 결과가 이상치로 

분류되었고 이들을 제거하고 최종 2,240명의 학생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3. 변수에 대한 설명

본 연구의 목적 중의 하나가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독서의 효과라는 점에서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종속변수를 독서량으로 설정하였다. 독서의 효과로 본 

연구는 자기효능감과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하였다. 한국교육노동패널은 응답자에게 한 달 동안의 

평균 독서량을 질문하고 있다. 응답자의 월별 평균 독서량은 연속형 수치로 수집이 된다. 독서의 

효과로 자기효능감과 다문화수용성 변수는 <표 1>과 같이 5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효

능감 변수의 경우에는 2016년과 2020년 조사에서 6개의 문항을 사용했지만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 

공통 문항 5문항만을 이용해서 분석을 수행했다. 자기효능감과 다문화수용성 문항의 신뢰도분석 

결과, 크론바하 α값이 모두 0.8 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변수 설문문항

자기효능감

1.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고 있다

2. 내가 좋아하는 일을 알고 있다

3.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

4.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을 무리 없이 결정한다

5. 내가 계획한 것을 잘할 수 있다

다문화수용성

1.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2.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을 같은 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3. 나와 문화저 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가장 친한 단짝이 될 수 있다

4.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성 친구로 사귈 수 있다

5. 커서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표 1> 자기효능감과 다문화수용성 설문문항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6개의 변수(사서교사 유무, 장서량, 일인당 

장서량, 자료구입비, 일인당 자료구입비, 성별)를 사용하였다. 선정된 6개 변수는 시간불변 공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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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구모형에 포함하였고 연구의 시작 시점인 고등학교 2학년 때의 학교도서관 현황과 성별 

정보를 변수값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시작 시점에서의 학교도서관 현황이 연구 참여자

의 독서량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2016년 시점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먼저, 사서교사의 유무를 포함한 도서관 관련 현황 정보는 학교 정보공시를 통해 제공

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장서량의 경우에는 장서량이 ‘0’인 도서관은 결측치로 처리했다. 

응답자가 소속한 학교의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장서량의 평균을 구하고 평균보다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었다. 이와 동일하게, 일인당 장서량과 자료구입비, 일인당 자료구입비 또한 

평균을 이용하여 두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했다. 성별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성별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남성과 여성,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4. 분석방법

앞서 제시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검증할 경로모형은 <그림 2>와 같다. 연구문제 

1에서 검증할 관심 변수들의 성장궤적은 잠재성장모형의 무조건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무

변화, 선형변화, 비선형변화 모형 중 최적의 모형을 찾고 이를 적용한 성장궤적을 추정하였다. 

연구문제 2의 해결을 위해 독서량의 두 잠재변인과 6개 변수와의 관계를 조건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했다. 연구문제 3과 4의 경우에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고 붓트스트랩을 이용한 

매개효과 분석을 수행했다. 

<그림 2> 연구 경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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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변수의 정규성 검정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본 가정 중의 하나는 성장변화를 보이는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규성에 대한 가정을 검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이용하였다. 김수영(2016)이 제안하고 있듯이 왜도의 절대값이 3 미만

이고 첨도의 절대값이 10 미만일 때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에서와 같이 

성장궤적 분석을 위해 사용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가 기준치 범위에 있다는 점에서 변수의 정규

성 가정을 위반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변인들의 평균변화를 살펴보면, 독서량의 경우 

고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후 점차 감소하다가 2019년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효능감과 다문화수용성의 경우에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고 있지만 모두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변인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독서량

2016 2240 1.868 1.1400 1.463 1.722

2017 2240 1.665 1.1210 1.569 2.288

2018 2240 1.609 1.1077 1.622 2.528

2019 2240 1.658 1.1158 1.499 2.091

자기효능감

2016 2239 3.728 .6534 -.285 .778

2017 2240 3.738 .6424 -.270 .709

2018 2240 3.690 .6290 -.415 .853

2019 2240 3.734 .6070 -.364 .843

다문화수용성

2016 2238 3.950 .7073 -.405 .419

2017 2240 4.013 .6903 -.408 .265

2018 2239 3.928 .6974 -.465 .620

2019 2240 3.939 .6896 -.416 .438

<표 2> 독서량, 자기효능감, 다문화수용성의 기술통계량 

2. 패널에 대한 기술통계량

한국교육고용패널(II) 데이터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 4년 동안의 데이터이다. 본 분석에 사용된 

패널 데이터의 응답자 특성은 <표 3>과 같다. 2,240명의 응답자 중에서 여자가 55.7%로 44.3%의 

남성보다 많았다. 고등학교 유형에 있어서 가장 많은 유형은 일반고등학교(59.6%)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특성화고등학교(13.0%), 마이스터고등학교(9.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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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2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18.5%, 인천광역시 8.2%로 

수도권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었다. 

변인 응답자수 비율(%)

성별
남자 993 44.3

여자 1,247 55.7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등학교 1,335 59.6

자율고등학교 146 6.5

특성화고등학교 292 13.0

과학고등학교 66 2.9

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 103 4.6

예술고등학교 44 2.0

체육고등학교 35 1.6

마이스터고등학교 219 9.8

지역

서울특별시 415 18.5

부산광역시 106 4.7

대구광역시 79 3.5

인천광역시 184 8.2

광주광역시 73 3.3

대전광역시 50 2.2

울산광역시 75 3.3

경기도 547 24.4

강원도 87 3.9

충청북도 67 3.0

충청남도 108 4.8

전라북도 88 3.9

전라남도 79 3.5

경상북도 114 5.1

경상남도 124 5.5

제주도 44 2.0

전체 2,240 100.0

<표 3> 패널 응답자의 기술통계량 

전체 390개 학교도서관 중에서 54개 도서관(13.85%)만이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었다. 연구에 

포함된 학교도서관의 장서와 자료구입비 현황은 <표 4>와 같다. 2016년 장서량이 ‘0’으로 나타난 

도서관 한 곳을 결측치로 처리했다. 학교도서관의 장서량 평균은 약 15,138권이었고 1인당 장서수

는 24.728권으로 나타났다. 389개 도서관 중에서 장서량이 가장 많은 곳은 58,247권을 소장하고 

있었고 가장 적은 곳은 1,414권을 소장하고 있었다. 자료구입비의 평균은 약 9,426천원이고 일인당 

자료구입비 평균은 약 15천원으로 나타났다. 390개 도서관 중에서 자료구입비가 가장 많은 곳은 

7천만원으로 나타났고 가장 적은 곳은 700,000원으로 100배 정도 차이가 났다. 1인당 자료구입비에 

있어서도 큰 폭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도서관별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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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장서수 389 1,141.000 58,247.000 15,138.308 7434.260

1인당 장서수 389 1.600 121.900 24.728 16.974

자료구입비 390 700,000 70,000,000 9,426,002.282 5,449,603.749

1인당 자료구입비 390 966.851 384,615.385 15,613.510 21763.170

<표 4> 학교도서관 변인의 기술통계량 (2016년 기준)

3.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성장궤적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최적의 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본 연구에 사용된 3개의 변인들의 성장궤적을 무변화 모형, 선형 모형, 비선형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후 적합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모형 간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했으며 

더 많은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모형일수록 모델이 더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변화 모형보다는 

선형변화 모형이, 선형변화 모형보다는 비선형변화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CFI, TLI, SRMR, RMSEA와 같은 근사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CFI와 TLI값은 

0.8 이상일 때, SRMR과 RMSEA는 0.08 이하일 때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한다(Hu & Bentler, 1999). 

이 기준을 적용하여 모형을 비교했을 때, 독서량과 관련하여 무변화 모형은 CFI와 TLI, RMSEA 

기준값의 범위를 벗어난 반면, 선형모형과 비선형모형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선

형 변화의 경우 매우 높은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의 경우, 선형변화 모형만이 

4개의 적합도지수 기준 범위를 만족했다. 다문화수용성 변인과 관련해서 선형변화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서량과 자기효능감, 다문화수용성의 성장궤적을 선형모형으로 

분석하고 변수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 

적합도 X2 df CFI TLI SRMR RMSEA

독서량

무변화 153.924*** 8 0.805 0.854 0.065 0.090

선형변화  47.142*** 5 0.944 0.932 0.031 0.061

비선형변화  0.213 1 1.000 1.006 0.002 0.000

자기효능감

무변화 100.390*** 8 0.959 0.969 0.083 0.072

선형변화  45.075*** 5 0.982 0.978 0.043 0.060

비선형변화  13.653*** 1 0.994 0.966 0.014 0.075

다문화수용성

무변화 104.455*** 8 0.936 0.952 0.056 0.073

선형변화  46.168*** 5 0.973 0.967 0.030 0.061

비선형변화  25.186*** 1 0.984 0.904 0.021 0.104

*p<0.05, **p<0.01, ***p<0.001

<표 5> 독서량, 자기효능감, 다문화수용성의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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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잠재성장모형 분석 결과

네 차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독서량과 자기효능감,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성장궤적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독서량의 초기값, 즉 고등학교 2학년의 월 평균 독서량은 1.807권으로 나타

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독서량의 변화율(β=-0.069, p<0.001)은 음의 값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분산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이는 참여자간의 차이가 존재함을 나타낸다. 독서량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점에서 추후 

수행될 독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변량 잠재성장분석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공분산(β=-0.103, p<0.001)은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점에서 초기값이 큰 응답자는 

변화율이 더 작다는 점에서 가파르게 감소한다. 즉, 고등학교 2학년 때 독서량이 많은 학생의 

감소가 적은 학생보다 가파르게 감소함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의 초기값은 3.725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그러나 변화율은 그 값이 -0.001로 

매우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분산은 초기값과 기울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점에서 응답자 개인별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공분산

(β=-0.021, p<0.001) 역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다문화수용성의 초기값(β=3.975, p<0.001)과 

변화율(β=-0.012, p<0.05)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잠재변인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는 점에서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응답자 개인별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초기값과 기울기의 공분산(β=-0.025, 

p<0.001)은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점에서 초기 다문화수용성이 큰 응답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이 작은 응답자에 비해 더 가파르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변수구분 평균(표준오차) 분산(표준오차) 공분산(표준오차)

독서량
초기값  1.807*** (0.022) 0.510*** (0.040)

-0.103*** (0.016)
변화율 -0.069*** (0.010) 0.062*** (0.009)

자기효능감
초기값  3.725*** (0.013) 0.215*** (0.012)

-0.021*** (0.004)
변화율 -0.001 (0.005) 0.015*** (0.002)

다문화수용성
초기값  3.975*** (0.014) 0.217*** (0.014)

-0.025*** (0.005)
변화율 -0.012* (0.006) 0.020*** (0.003)

*p<0.05, **p<0.01, ***p<0.001

<표 6> 독서량, 자기효능감, 다문화수용성의 성장궤적 추정치 

5. 독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본 연구는 사서교사 유무, 장서량, 일인당 장서량, 자료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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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당 자료구입비, 성별 요인을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먼저 검토했다. 다중공선성의 검증 기준은 결정계수(R
2
)가 0.9 이상, 

공차가 0.1 이하, 분산팽창지수(VIF)가 10 이상일 때 발생한다(김수영, 2016). 다중공선성 검토 

결과, 결정계수의 최대값은 0.548, 공차의 최솟값은 0.452, 분산팽창지수의 최댓값은 2.210이었다는 

점에서 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발생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변수들을 투입한 조건모형 

분석을 실시했고 모형의 적합도는 <표 7>과 같다. 근사 적합도 지수로 사용된 4개 지수 모두 Hu와 

Bentler(1999)의 기준을 만족한다는 점에서 적합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X2 df CFI TLI SRMR RMSEA

60.681 17 0.946 0.904 0.017 0.034

<표 7> 독서량의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먼저 사서교사의 유무는 독서량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에 재학했던 응답자의 초기값은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에 재학했던 응답자의 

초기값보다 낮게 나타났다. 전체 성장궤적에서 감소추세를 감안했을 때 변화율의 부(-)적 영향은 

사서교사가 있는 경우가 더 가파르게 감소함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도서관 장서수가 독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가 속한 학교의 도서관 장서수가 

평균 이상인 경우보다 평균이하인 경우의 초기값이 더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일반적으로 장서량이 많을 수 있지만 일인당 장서수가 적어진다. 학생수가 작은 

학교는 장서량이 작을 수 있지만 일인당 장서수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장서수가 

작지만 일인당 장서량이 많다는 것은 학생수가 적지만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독서량의 초기값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독서량의 변화율에 있어서는 

장서수가 더 많은 도서관이 있는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의 감소율이 장서수가 적은 도서관이 있는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보다 더 작았다. 즉, 도서관 장서수가 독서량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인당 장서수와 관련해서는 반대의 결과를 보이는데 일인당 장서수가 높은 학교에 재학했던 응

답자의 초기값이 낮은 학교에 재학했던 응답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변화율은 부(-)적 

영향을 나타냈고 일인당 장서수가 높을수록 변화율은 가파르게 감소했다. 

독서량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된 자료구입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인당 자료구입비의 경우에는 독서량의 초기값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지만 변화율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인

당 자료구입비가 늘어날수록 독서량 변화율은 더 가파르게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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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른 독서량의 성장궤적을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독서량 초기값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독서량 변화율(β=-0.071, p<0.001)에 있어서

는 여성의 독서량 감소가 남성의 감소보다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경 로
비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S.E.)

표준화계수

(β)

사서교사 유무

(사서유=1)
→

독서량 초기값 -0.016 0.061 -0.008

독서량 변화율 -0.004 0.028 -0.005

장서수

(평균이상=1)
→

독서량 초기값 -0.169*** 0.050 -0.117

독서량 변화율  0.052* 0.023  0.102

일인당 장서수

(평균이상=1)
→

독서량 초기값  0.186*** 0.056  0.125

독서량 변화율 -0.052* 0.026 -0.100

자료구입비

(평균이상=1)
→

독서량 초기값 -0.024 0.051 -0.017

독서량 변화율  0.002 0.023  0.004

일인당 자료구입비

(평균이상=1)
→

독서량 초기값  0.098 0.062  0.062

독서량 변화율 -0.057* 0.028 -0.102

성별

(여성=1)
→

독서량 초기값 -0.013 0.044 -0.009

독서량 변화율 -0.071*** 0.020 -0.140

*p<0.05, **p<0.01, ***p<0.001

<표 8> 독서량 영향요인의 추정치

6. 잠재변인간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독서량이 자기효능감과 다문화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분석했다. 분석모형의 적합도 결과는 <표 9>와 같다. 카이제곱 통계량과 네 개의 근사 적합도 

지수는 모두 분석모형이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X2 df CFI TLI SRMR RMSEA

376.331 55 0.935 0.922 0.036 0.051

<표 9>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독서량과 자기효능감,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 대한 모형의 경로계수 분석결과는 <표 10>과 같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나타난 경로는 6개로 나타났다. 독서량 초기값은 자기효

능감과 다문화수용성 초기값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교 2학년 때 

독서량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효능감과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두 변인의 변화율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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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량 변화율이 자기효능감 변화율과 다문화수용성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자기효능감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자기효능감의 초기값은 다문

화수용성 초기값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효능감

이 높은 응답자는 다문화수용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자기효능감의 초기값은 다문화수용성 

변화율에는 부(-)적 영향을 미쳤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다문화수용성 변화율, 즉 감소

세가 더 크다는 것이다. 다문화수용성 초기값이 자기효능감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도 유사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학생은 자기효능감의 변화율, 즉 감소세가 더 컸다. 자기

효능감과 다문화수용성의 변화율은 매우 높은 상관을 보이는데 앞서 초기값이 높은 상관을 보인 

것과 같이 변화율에 있어서도 높게 나타났다. 자기효능감과 다문화수용성의 변화는 유사하게 나

타났다고 할 수 있다. 

경 로
비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S.E.)

표준화계수

(β)

독서량 초기값 → 자기효능감 초기값  0.125*** 0.026  0.201

독서량 초기값 → 자기효능감 변화율 -0.007 0.010 -0.046

독서량 변화율 → 자기효능감 변화율  0.043 0.035  0.098

독서량 초기값 → 다문화수용성 초기값  0.070** 0.027  0.106

독서량 초기값 → 다문화수용성 변화율 -0.008 0.015 -0.037

독서량 변화율 → 다문화수용성 변화율 -0.048 0.048 -0.080

자기효능감 초기값 → 다문화수용성 초기값  0.504*** 0.037  0.472

자기효능감 초기값 → 다문화수용성 변화율 -0.064*** 0.016 -0.195

자기효능감 변화율 → 다문화수용성 변화율  0.934*** 0.129  0.681

다문화수용성 초기값 → 자기효능감 변화율 -0.094*** 0.012 -0.420

*p<0.05, **p<0.01, ***p<0.001

<표 10> 독서량, 자기효능감, 다문화수용성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추정 결과

<그림 3>은 독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독서량과 자아효능감, 다문화수용성 사이의 영향관계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만을 나타낸 것이다. 앞서 <표 8>과 <표 10>에 제시된 변수 간의 

영향 관계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서량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장서수와 일인당 장서수이다. 독서량 변화율에 미치는 요인은 장서수, 일인당 장서수, 일인

당 자료구입비, 성별로 나타났다. 독서량 변화율이 다문화수용성 변화율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독서량 초기값은 자기효능감과 다문화수용성 초기값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기효능감 초기값은 다문화 수용성 초기값과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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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모형의 경로도 -비표준화 추정치(표준오차)

독서량의 초기값과 변화율이 자기효능감 초기값이나 변화율을 매개로 다문화수용성 초기값과 

변화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붓트스트랩(Bootstrap)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은 독서량 초기값 또는 변화율에서 다문화수용성 초기값 또는 변화율까지 

경로와 영향력을 나타내는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및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을 제시

하고 있다. 전체 6개의 경로 중에서 4개의 경로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독서량 

초기값은 자기효능감 초기값을 매개로 다문화수용성 초기값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초기값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초기값이 높고 다문화수용성 초기값도 높게 나타났다.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인 <표 11>에서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간접효과, 총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독서량 

초기값으로부터 다문화수용성 초기값으로의 경로의 총효과는 0.2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직접

효과와 간접효과 또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지만 직접효과, 즉 독서량 초기값이 다문화수용성 

초기값에 미치는 효과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한 간접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량 초기값이 자기효능감 초기값을 매개로 다문화수용성 변화율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량 초기값이 높은 학생은 다문화수용성도 높지만 가파르게 감소한다는 것

이다. 독서량 초기값에서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의 매개효과 경로로 자기효능감 초기값, 자기

효능감 변화율, 다문화수용성 초기값-자기효능감 변화율, 자기효능감 초기값-다문화수용성 초기

값-자기효능감변화율 등 4개의 경로를 통해 영향이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이들 경로 중에서 자기

효능감 변화율을 매개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매개변수의 영향은 계수가 모두 0.01이하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별 효과 크기를 

보여주고 있는 <표 12>에서 알 수 있듯이,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모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간접효과와 총효과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독서량 변화율이 자기효능감 변화율을 매개로 다문화수용성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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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직접효과와 간접

효과, 총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변화율 간의 매개효과는 발생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매개효과 분석에서 두 내생변수인 다문화수용성 초기값과 변화율의 추정된 R2값은 

각각 0.708과 0.302로 나타났다. 즉, 분석모델을 통해 다문화수용성 초기값의 분산 중 약 70.8%가 

설명될 수 있고 다문화수용성 변화율의 30.2%가 설명될 수 있다. 

경 로
비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S.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독서량 초기값→자기효능감 초기값→다문화수용성 초기값  0.063*** 0.018  0.033  0.101

독서량 초기값→자기효능감 초기값→다문화수용성 변화율 -0.008** 0.003 -0.015 -0.003

독서량 초기값→자기효능감 변화율→다문화수용성 변화율 -0.006 0.012 -0.031  0.015

독서량초기값→다문화수용성 초기값→자기효능감 변화율

→다문화수용성 변화율
-0.006* 0.003 -0.012 -0.001

독서량초기값→자기효능감 초기값→다문화수용성 초기값

→자기효능감 변화율→다문화수용성 변화율
-0.006** 0.002 -0.010 -0.003

독서량 변화율→자기효능감 변화율→다문화수용성 변화율  0.040 0.038 -0.024  0.125

*p<0.05, **p<0.01, ***p<0.001

<표 11>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관계변인
표준화계수(β)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독서량 초기값 → 다문화수용성 초기값 0.106* 0.095** 0.200**

독서량 초기값 → 다문화수용성 변화율 -0.037 -0.127* -0.165**

독서량 변화율 → 다문화수용성 변화율 -0.080 0.067 -0.013

*p<0.05, **p<0.01

<표 12>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Ⅴ. 논의 및 결론

다문화사회로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다문화수용성에 독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종단자료 중의 하나인 한국교육고용패널 II 데이터에 포함된 

독서와 자기효능감, 다문화수용성 관련 설문문항을 이용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변수

들의 종단적 변화 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고등학생들의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도서관 관련 요인을 살펴보았다. 독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독서량은 장서수가 많을수록 

낮게 나타나고 일인당 장서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독서량의 변화율에 있어서는 장서수, 

일인당 장서수, 일인당 자료구입비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장서수만이 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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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서수가 많은 경우 독서량 초기값은 작지만 변화율이 작다는 

점에서 조금씩 감소하지만, 장서수가 적은 경우에는 독서량 초기값은 크지만 변화율이 크다는 

점에서 급격히 감소한다. 이는 시간이 흐르면 결국에는 두 성장궤적이 하나로 수렴함을 의미한다. 

오히려 사서교사의 유무와 자료구입비가 독서량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 않았

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박주연, 변우열(2018)의 연구에서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에서 대출권수가 

많고 학생들의 독서시간도 많았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서교사의 역할을 독서량으로만 평가할 수 없지만 독서 함양이 사서교사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사서교사의 역할 강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독서와 자기효능감, 다문화수용성 변화를 종단적으로 분석한 

결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세 변인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량의 경우에는 4년차 연구

에서 전년에 비해 증가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독서량과 독서시간이 감소하는 결과로 김성준(2014)의 연구결과에서도 

확인된다.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자기효능감의 감소 현상은 다른 국내외 연구(임은미, 정성석, 2009; 

Caprara et al., 2008)에서도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의 감소의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청소년기 학생들

에게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임은미, 정성석, 2009).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겠지만 입시를 진로를 결정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누리, 박세현, 이윤수, 2022). 

독서량과 자기효능감, 다문화수용성의 경로분석 결과, 독서량의 초기값은 자기효능감과 다문화

수용성 초기값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독서량이 많은 학생이 높은 자기효능감

과 높은 다문화수용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독서를 통해 성공에 대한 간접경험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다른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서

활동과 학업성취도, 진로성숙도, 다문화수용성, 자기효능감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김영식, 김민석, 

이길재(2019)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그렇지만 독서량의 초기값이나 변화율이 자기효능감과 다문화

수용성의 변화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변인 모두 감소하지만 독서량

의 경우에는 다른 두 변인에 비해 보다 더 급속하게 감소한다는 점에서 변인 간의 영향관계가 드러

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자기효능감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는 매우 유사한 변화를 보이

고 있었다. 자기효능감의 초기값과 다문화수용성의 초기값의 상관(β=0.472)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변화율의 상관(β=0.681)도 매우 높았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다문화수용성도 높게 

나타났고 이후 변화에 있어서도 유사한 형태로 감소하는 변화를 보였다. 

다문화수용성에 독서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서량 초기값이 다문화수용성 초기값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량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의 초기값도 높게 나타

나는 것이다. 즉, 독서를 많이 한 학생은 다문화수용성에 있어서도 높게 나타난다. 독서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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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두 변인간의 직접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독서의 직접효과임과 동시에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통한 간접효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했는데 독서가 주는 성공 혹은 성취에 대한 간접경험이 

자기효능감을 상승시키고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독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독서를 위해 필요한 

환경과 이를 통한 자기효능감과 다문화수용성의 함양을 위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대학 입시와 

취업이라는 현실이 학생들의 독서를 어렵게 하고 이는 자기효능감과 다문화수용성 향상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충분한 독서시간의 확보와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위한 충분한 도서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도서관의 장서가 많은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읽고 싶어하는 

양질의 도서를 제공해야한다는 점에서 사서교사의 장서개발 관련 역량이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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